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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물류 경쟁력, 유럽·아시아 내륙까지 뻗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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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과 육로 운송 접목한 ‘씨앤레인’ 본격 추진
중국 친황다오 몽골횡단철도·중국횡단철도 이용

인천항에서 출발해 중국 친황다오를 거쳐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씨앤레인' 물류

노선.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 = 경인방송] 중앙아시아·유럽 내륙권에 대한 인천항 물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입

니다.

오늘(2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해로(카페리)와 육로(철도)를 융합한 복합운

송(씨앤레일·Sea&Rail) 방식을 본격 추진합니다.

먼저 인천항과 몽골을 잇는 물류 노선은 중국 해운도시 친황다오에 있는 몽골횡단철도

(TMGR)을 이용, 몽골 남부도시 자민우드까지 10일 이내에 운송할 계획입니다. 

‘블랙 트레인’이라고 이름 붙인 직통 화물열차(진인해운)를 쓰는데, 최대 55량 열차에 화

물을 실어 멈춤 없이 운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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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천항∼친황다오∼자민우드 구간의 운송 소요 일수인 19일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

입니다.

공사는 해운 측과 함께 중국횡단철도(TCR)를 활용한 중앙아시아 씨앤레일 서비스도 확

대할 방침입니다. TCR은 중국을 기점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 철도 노

선입니다.

이를 위해 올 12월 중 기존 선박 대비 2배 규모인 3만 톤급 신조 카페리선을 투입해 해상

운송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상기 인천항만공사 운영 부문 부사장은 "이번 급행 철도운송 서비스가 인천항 복합운

송 전략의 전환점"이라며 "몽골과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항 카페리 선박 물동량은 44만4420TEU(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1

대)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진인해운은 몽골횡단철도 기반 씨앤레일 물동량을 6846TEU로 끌어올렸고 올해 1만

TEU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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